
어느 날, 블레셋이라는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군대에는 키가 3m에 가까운, 

거인같이 큰 장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었습니다.

이 겁쟁이 이스라엘 놈들아! 누구든지 나오너라! 나랑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우리가 순순히 물러가주마! 왜 아무도 안 나오냐? 

겁먹은 너희 꼴들을 보아하니 너희 하나님도 겁먹었나보구나! 

하하하! 겁쟁이 하나님과 겁쟁이 백성들이구만! 하하하! 

하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거인 골리앗과 싸우려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골리앗의 큰 덩치와 힘을 보고는 기가 

꺾여버려서, 누구도 앞으로 나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바바로 거기, 바로 거기, 바로 거기~~~~ 군대에 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온 다윗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과 함께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야? 저 덩치 큰 고깃덩어리는...

너희 겁쟁이 이스라엘아! 어서 나오너라... 이 쥐새끼 같은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은 도망 갔나보구나! 너희 신은 나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갔다구! 하하 하하하하!

와 와 나... 와 나... 세상에 저런 나쁜 놈이 있나, 감히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다니... 

야야 얘야... 너 같은 어린애가 지금 뭐하는 거야! 어서 돌아가라! 

여기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 그래... 어서 집에 가!

아니! 지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을 보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야야야~~ 넌 눈이 멀었니? 저 골리앗, 저 큰 거인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 아서라 다친다. 쓸데없는 소리말고 냉큼 돌아가거라.

저는 어려서부터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과도 싸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공격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렇게 지켜주셨으니 저 거인 같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다윗은 갑옷도 안 입고 있었고,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골짜기에서 매끄러운 조약돌 5개만 집어들어 주머니에 넣더니 

블레셋 군대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겁도 없이 

골리앗 앞으로 갔습니다. 

앵? 이 꼬맹이는 뭐야? 아가야 어서 돌아가라! 계집애 같이 

어린놈을 보내는 너희 군대와 하나님은 정말 형편없는 놈들이구나! 

어서 꺼지지 못해~!!

너너는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나에게 왔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 너에게 간다. 너는 오늘 나에게 패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며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뭐얏? 이놈이... 아직도 하나님을 찾고 그를 믿다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오냐 내가 너를 한 방에 죽여주마!

............................................................................................................   

그그러자 다윗은 달려오는 골리앗을 향해 용감하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준비한 돌을 물매에 매어 힘껏 던졌습니다. 다윗이 던진 

돌은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고, 

악!

그 큰 그 큰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이 모습을 본 블레셋 

군대는 겁에 질려버렸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용기가 크게 생기면서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 크게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나라가 큰 승리를 누리게 되었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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